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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國 考古學의 發展 1 

-舊石器·新石器時代鼎究-

金 :11::: 龍*

序
; 

= 1=1 

이 小橋는 解放後의 우리 考퍼學짧究의 發展을 主로 論著面에서 回騎

• 評價하콰는 것。19 {'F業의 性格上 우리나라뿐 아니라 外國學界에서의 

船究成果도 그 重훨한 것은 우리뼈n의 빠究와 關連시켜 함께 言及하기로 

하였다. 그려나 論著의 內容을 書評形式으로 仔細히 다루는 것은 全體

따얀 統一f生과 服將維持블 어 협 게 하고 作業量을 園太한 것 으로 만들기 

때 문에 主喪한 論點만을 골라 學說의 變化， 文化內容빠明의 發展 등을 

把握하기 쉽게 하는 方없윤 取하었다. 時間파 精力이 었으면 좀 더 갚 

아 파헤치고 發握， 分析， 復元 등 鼎究方法 그 自體까치도 論議의 對象

으로 해야 합 것아냐 現在의 쏠者環境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알이고 그 

러한 作業은 將次플 기다린다는 陳魔한 辯明으로 그걷 수 팎에 없는 形

댐이 다. 그러 '-} 이 小鎬의 續篇。l 펠 좁鋼器時代 以後의 힘ß分에 대 해 서 

는 곰 붓플 이어 나갈 생각이다. 

1. 훌石器時代 

韓國에 서 의 舊石器考古學은 1964년 孫寶基〔延世太)에 의 한 公州君B 石

HÆ블(1962年 發見)의 發명펌로써 경합을 열였다. 石ltl:里遺廣의 發鋼은 斷續

的으로 1972年까지 계속 퍼 였으나 提J I \점말洞짧 0973年) , 淸原두루봉洞 

潤(1976年) 등으로 發握作業이 옮겨 치 띤 서 發握은 -段溶 되 었 약. 

* 서 울大學校 A文大 敎授(考古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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石lli:별 유적 은 3置地點。l 發경펌되 었는데 全體Êt~얀 됩3--報告書는 나오지 

않았 o 며 「層位을 이룬 石땀里 舊石器文化(歷밍學報 35'36 , 1967年〕，

「석장리 자칼돌 찍개 文化層J(韓國史%究 l ‘ 1968年)， r석장리 후기 구 

석기시대 주거지 J(延世論靈 8, 1970年)， 1삭장리의 새거캐 • 밀개 文化

혐J(韓國史짝究 5, 1970年) 등의 論文으로 分댐lï 發表되 었고 以上 論文

틀윤 結合한 石앞里 文化에 대한 당￡往服깡E의 얀%算。1 국λ}편잔위원회의 

한국사 1 (1973年)에 發表되 었다. 

손보기 는 石땀里 第一~1ß點 (Loc. 1)을 基準으로 石}버里 舊石器 文化를 

編年하고 있으며 Loc. 1의 27711 自然Jû)합中 이래부터， 즉 지총 27 '"'-'15a 

가 前期 舊石器時代로서 만렐 • 리스 두 水파期와- 對應하는 혜期이고 文

化l혈i즈로는 아래 부터 1'"'-'6으1 6월i文化힘 〈각각- 치 층 27, 26, 21 , 19, 17, 15, 

15a총에 該當) 이 그에 包숍되 며 石器는 主투~ 11될接 :r1떻쫓볕에 의 한 김英 

岩 짝 개 (Chopper, Chopping-tool) , 손도끼 (Handax). 긁개 CScraper) 이 고 

몸돌 [Core, 石核)로 만든 것 이 양도 적 이 라고 ~rl1단하고 있 다. 

다]期 舊石器는 ;地層 14'"'-'11로사 文化}합은 7〈지층 13)? 8(지층 12) , 9 

지 총 11) 이 며 굽윤 結士層안 14rv 12 지 층응 間깐행， 11地)합은 第 4 치〈폐 

〔뷔름)의 ll ，Jn溫期 (Interstadial) 에 對應히 마 감땀는 石英참 아간 J도픔 

岩， :!)표岩으로 만들였고 긁개 [scraper], 찍개， 끼르캐 (point)는 여전페 나 

오나 石器가 小形化하고 잔손칠 (修經打， retouch~ 01 늪고 날을 제 울때 

외날 德主에서 쌍날(斷rm이 조개처램 F휩面윤 떼어서 만든 것)이 늘어냐 

고 또 돕나날(Dentlculate) 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. 

그려 나 1982年 8月 어} 文公部 招請으록 來韓한 舊石‘캄읍 考古學者 J.D. 

Clark는 以上 右암멸의 T텀出土石器플을 延世大 [평物館에 서 f돈學하고 

또 現地를 짧養한 3fl 石器01 는 人工의 病跳。1 없고 地質學的으로도 後M

舊김器 以前 段階의 文化는 없다고 하여 이 石}바뭘에서의 폐I합~ • 中期

舊김器文化存11:에 대해서 異兒윤 벼놓았다. 

石~If.里의 後期 舊石器時代의 flli層과 文化層은 孫寶基의 論文을 통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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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는 正確히 把握할 수 없는 部分이 있으나 地層으로는 10층 以上이 고 

文化}험은 10文化層 (8地層)， 11文化層 (6地層)， 12文化層 (5池層)으록 되 

어 있다. 石器는 雄岩 以外에 黑雲母， 石英， 片岩이 쓰이고 있으며 

scraper, end-scraper, point, 그리 고 石쩌 (blade) 과 石쩌을 떼 낸 多移봄 

-돌 (prismatic core) 이 나온 다. 

한편 孫寶基는 Loc.l에 서 칩 자리 의 發見을 報告하여 20 , 830+ 1880B.P. 

라는 放射性릿素年代와 함께 花뼈 12종， 그리 고 「門쪽융 向하여 세 운 

개 모양 石댐썼UJ ， I住居址 땅바닥에 陰影刻한 고래形態」， 外에 짧形石， 

사냥개形石， 鳥形石 등 石影刻의 存在블 發表하고 있다. 

石;[:1:里에 사 의 後期 舊石器文化存在는 放射性벚素年代블 包含해 서 學

界의 認定을 받고 있으나 中期 • 前期文化는 池월→學의 뒷 1갇침 없는 石뚫 

의 形態， 製作法， 用途別構成， 其他 特쨌 指數 등 主료 1=î需의 考察에 

f衣한 것이어서 國內外 學界의 反應이 엇갈리고 있음음 %E 치 못하고 있 

다. 또 %究方法에는 外國學界의 方法을 其時其時 導태해서 쓰고 있으 

나 分析 • 分析結果의 解釋에 앞서 資料의 正確性에 全的연 信때、플 받을 

수 없고 冊究方法 그 自體보다 그 方法의 適用잦當性， 分析結果의 ;상當r 

性 등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 孫寶基의 韓國舊石器文化돼究에 대한 

開拍者的 勞苦에도 不해하고 그 成果를 받아들이는 데 學界의 洛옮原因 

이 있다고 하겠고 그것은 결국 孫寶基가 舊石器 考古學의 正式訓練을 

받지 않은데 서 오는 %究上의 限界性이 濟在的 原因으로 펴 고 있고 特

히 그것 이 外國學界에 서 의 反應으로 나타나 石맘里 冊究씻가 이 제 20年

에 가까와 오띤서 國際 舊石器 學界에서 石땀里의 이픔이 거의 無視되 

고 있는 原因이 되고 있는 듯하다. 

寶地로 石}담里의 最下層인 第一文化層의 경 우플 一17U로」 을어 볼 때 그 

發힘펌面積은 1. 0 x 1. 5m의 극히 좋은 面積이고 出土石器總激도 不過 23點

인데 그 속에서 부억 調理用 石器가 39.1%이라고 하며 이것이 住居址

였다고 보는 것은 外國學者 (Binford) 의 方法을 그 適JtJ강當性， 科學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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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批判없이 그저 試用한 것 밖에 안되고 重몇한 結論이 너무 簡單하게 

形式的으로 導出된 흠이 있으며 結果的으로 도리어 誤흘젖를 일으칼 )危險

{生을 지니고 있다. 

또 소위 各種 動物의 影刻石像에 관해 서 도 그 純全한 主顆的 觀察과 

解釋읍 國內學者들로 부터 도 批判을 받고 있으머 鄭永和(歷史學報 72 

집 , 1976年)는 우선 同一 地點에 서 前期 舊石器로 부 터 後期까지 의 文

化堆積이 繼續될 수 없고 舊石器時代의 개 (太)存在된體가 問題이니만큼 

大形周갔U은 믿 을 수 없 다고 하였고 黃龍澤(歷史學報 84칩 , 1979年)도 

「客觀떠 評價가 없는 資料를 股刻品이나 기다 음!틀術品으료 취급한 것은 

단순히 主觀8''1 觀察에 依據한 것」 이 라고 評하고 있 다. 

한편 孫寶基는 74年 부터 는 새 로 忠北 월川 페田里 첨 말의 용줍 y同짧 

의 發鋼에 훌手하였고 다시 76年 부터 는 忠;IUc의 이 융조와 함께 忠~t:

i핍原那 魔~몽里의 두루봉洞짧， 1981年에 는 忠北 판陽 上詩洞 洞짧을 發

握， 上픔‘洞에서는 네안데르틸系人 骨片의 發M펌을 主張하였다. 

점말의 용굴發廳報告는 1980年에 4개의 관프렛으로 發刊되 었으며 「겸 

1갚용굴발굴J(손보71)， I점말용굴의 자면환경 J(손보기 • 박영철)， 1층위 

구분과 퇴적상황J(손보기 • 팍영철 • 한강균)， I천정 • 박면의 뷰원에 대 

한 연구J(한강균)룹 통 해 서 보듯이 용굴 舊石罷文化의 自然環境復元에 

力點을 두어 化石骨 속에는 4개의 A骨片도 들어 있고 年代는 리스에서 

뷔 름永期륜 包含하는 것 임 음 主張하고 있다. 우리 나라의 四紀地質學 調

흉未備에 따른 情報不足으로 이 동굴堆積物의 拉子크기 分析이 나 士壞

成分檢호에 依한 自然環境復元 또는 年代親의 IE確性評價는 將次의 課

題로 남겠지만 憐接科學과의 協力으로 우리나라 舊石器文化%究의 科學

化에 힘쓴 努力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. 다만 이먼 보고서에서도 

코뿔소 前願骨에 나타난 3개의 긁혀진 자국윤 눈과 코라고 하여 人面表

示 藝術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正確한 顆察이라고 首肯할 수 없으며 

눈 또는 코라는 움직 일 수 없는 特徵이 냐 頻面의 輪劇表示가 없는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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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국 3點음 動物빼에 흔히 볼 수 있는 他動物에 의한 蘭폈이나 其他 單

純한 換過 • 打j많이라고 判斷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藝術品에 대한 이와 

같은 性急한 主觀的인 觀察의 公表가 孫寶基， 나아가서 는 우리 나라 舊

石器考古學의 水準을 對外的으로 播下하는 結果가 펴는 것은 哀借한 일 

이라 하겠다. 

한펀 前記 Clark는 여 기 出土의 骨角器들과 現地를 見學한 다음 용졸 

운 이바 落盤되어 없어진 洞짧에 I날린 짧魔의 하나이매 骨角器는 모두 

人工品이 아니어서 용굴은 하이에나， 호량이 같은 食l쟁동물의 樓“딛、處로 

생 각띈 닥고 말하고 있다. 石}任里를 包含해 서 Clark의 이 와 같은 觀察은 

國內學界에 波救음 던졌으나 우리내라 舊石器考古學冊究法이나 態度에 

대해서 하나의 刺載01 오 혈示가 되었마는 떼 意義가 있음 것이다. 

孫寶基의 우리 나라 舊石器考古學 發展윤 위한 開拍者的 디J勞는 아무 

도 否認할 수 없으나 文化와 遺物의 理解， 把握 맞 考察에서 科學的연 

客購↑生이 평求되 는 考古學에 서 때 로 主觀과 跳羅的 推理기 앞서 는 印象

의 學風의 影響源이 된 것은 아까운 일이라 하겠다. 

孫寶基의 弟子인 李隆助는 韓國史論 1 (1 976年)에 「舊石밟時代」라는 

흘륭한 昭究史흔 發表하였고 1981年에 는 淸原두루봉洞뿜어1 대 해 서 두 

권의 中聞報告書플 刊行하였다. 

그는 두루봉 第 2 뽑을 動物相으로 디j期 洪積世의 間永期어1 該當하는 

것으로 보았고 이 에 骨器 • 石器에 대 한 製作法， 構成分布 등을 考察한 

다융 骨製藝術品들을 통훌論하였다. 그려나 이블 패어진 자국들이 있는 

骨片틀은 石%里의 石片들에 저 처 렴 藝術Jtr이 라고 할 客願性이 없으며 

그러한 偶然的 道物을 藝術品이라고 보는 것은 藝術品이 있어야 하겠다 

는 偏執에서 오는 主觀的 判斷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. 이 藝術品

에 대한 主觀的 觀察이 止楊되는 날 우리냐라의 舊石器文化 文歡은 國

l짧學界에 서 鼎究方法의 科學性을 認定받고 우리 舊石器文化의 存在가 

올바르게 받아 듣여질 것이라고 생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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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펀 1978年에 는 偶然한 機會록 京짧道 ;rE) J 1 덤 全갑E물 漢海江昨에 λi 

새 로운 舊石器 유적 이 뾰韓 美國兵士에 1R해 發見되 았고 二L 據報는 鄭

永和 • 金元龍의 「全갑볕 아슐리 안 兩面核주1짧文化據報J (震;團學報 46-

47, 1979年)로 發表되 었 다. 이 유적 은 그뒤 1979年부터 서 울大를 냥1 훗 

한 몇개 大學에 의허 合I司으록 發鋼되고 있으é'l 이각 正式報告는 나요 

지 않았으나 金元屬 • 鄭永和 • 崔짧藏의 ←렐r國 舊石器x1t찍究 i (1 981年)

에 lt較的 仔紙하거1 報告되 었 다. 이 共同샌f1Í:에 사 佳잖藏은 韓國 舊石

器文化全般의 h않觀을 擔當하였고 鄭永f디는 全삼뿔륜 擔當하었는데 崔t뒀 

펴옳은 마리 大學에 서 , 짧11永和는 보르도大學에 자 씁各 舊石器考]핀學드1 힘!I 

練촬 받았으며 特히 鄭永;fCI의 報告文음 그 떠容의 科學性윤 週해 全씁 

里文化띄 Fti期 舊石器임을 國內外에 認識시키는다1 決定的엔 찢윤 했다 

고 하겠다. 

2. 新石器時代

1916年 鳥居龍藏는 우리 나라의 5는벚土器中에 는 主로 i지짧j뾰方에 서 나 

오는 無文士器약 海뿔 • 원)뺏til!.方에 사 나요는 有文土器의 두 종휴가 있 

음을 指網하였고(大正五年度 古題調좁報告) , 願田亮策은 그 有文土器가 

西北러 시 아 • 스칸디 나비 아地方의 fg33k;士뿔 CKammkeramik)의 東傳形式

이라고 보아， 이플 械目文土용똥라고 命名하였다 ~I麻目文樣士뚫끼〕 分1p~c

~혼--C， 좁 li:學靈 2 ‘ 1930). 

이 據田說은 日本學찜이1 그대로 받아 플여져 시버1 리아 起源을 前提로 

하여 우라 나라에 의 렘入經路가 學論되 었、고 ‘닮山將三郞은 그 土器가 j맘 

海써 쪽에서 들어와 海뿔을 따라 東海뿔응 거치 西北韓으로 北上하였다 

고 보았마(橫山， 1934). 한편 熾文土짧와 無文士器의 允後關係에 대해 

서는 械文士器가 先이라는 意見으로 기울어 졌으나(첼原烏깃1 ， 1936, 睡

本*士人， 1953) , 두 士器의 先後關係가 J텔位上으로 證明흰 例가 없어 分

布를 달리하는 共存士꿇략는 見解도 解放前까지는 남아있였고 그래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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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9年의 파펄學會編 韓國史〔古代햄)에서도 共存說 비숫한 記述을 하고 

있 다. 그러 나 1957年의 黃海道 鳳마j都智챔里違置의 發抽은 f용{立的으로 

權文土器가 無文士器보다 오랜 것임을 보여 주었다(都짤浩 등， 1957). 

北韓에서는 또 19iiO年에 發臨된 당jμ里 유척의 報告書도 캄은 1957年에 

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懶文土器問題가 다시 훤훌頭되자 R 本에서도 이에 

呼應하듯이 三上次男， 有光敎一 등의 論댔7} 나왔고〔三1:次男， 1959, 

有光敎一， 1962) 1963年에는 fi:.願達夫 7} 樹文土器編年案윤 내 놓았고 

이호藏， 1963) 美國의 위 스컨신大學院의 i행土課程學生二名 (A. Mohr, L. 

Sample) 이 東三폐에 서 小規模發햄을 하기 까지 에 이 르렀다. 

三上次男은 子先 爛文士器는 有文士짧라고 불러야 한다고 前提한 다 

읍 그 文化가 悔펴에만 依存한 것이 아~고 狗總도 함께 하였다고 彈調

히 고 無文士꿇X化와의 협序資料의 發見緊喪性을 彈調하였고 有光敎一

의 『햄蘇f~íi 던 文樣土器α〕昭究』는 樹文士器에 태 한 最점의 綠合的 考察인 

터 λ1 意義가 있 지 만 亦뭉 層序資料의 維無로 無文士냥융와의 關f系에 대 해 

서는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懶文， 無文 두 士器의 關係는 두 土器의 자 

세한 形式分類가 서1 위치고 層序關係로 그갓이 補LE되고 그 위에서 編年

f다究가 이 룬어 져 야 하겠는데 「그러 한 돼究는 적 어 도 二次大戰까지 는 아 

직 시작되지 옷하고 있였다고 생각한다J (P. 79)고 말을 맺고 있다. 住顧

達夫는 觸文土器블 東北에 시 아新石器文化의 ←→環으로 보았고 東三펴의 

層序는 後世에 뒤집어잔 것으로 ;잖起文士器가 最新形式이며 B本의 細

隆起文土器나 땀細土器는 韓國關文士器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고 

있다. 

그러 나 우리 自身들에 의 한 南韓의 樹文士器文化陽究는 六二五動亂，

뒤 이 윤 國立댐物館의 文化財海外展示 (57 '"'-'59) , 그라 고 考古學A員의 純

對不足 등의 理由로 退運不振이 었으며 1961年에 나온 金元뚫의 廣州漢

沙멸遺뚫에 대한 地上調養略報가 。l 分뿔· 最初의 文歡으로 되어 있는 

形便이었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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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略報는 道障의 外部觀察과 地表採集品애 대한 報告文아지만 그 土

器가 岩좋里土器와 갚은 口緣部文과 器頭文(;않骨文)으로 된 :ófßß形의 

典型的 形式이고 石器가 全部 打製擁石器로λ1 그것이 樹文士器의 本源

的 石짧形式임 이 #룹續되 었 다. 그는 여 키 서 一點의 無文士器片의 存在에 

注目하고 있으tf 이 j뚫鐘이 鋼文二h器〔下層)， 無文土器(上層)의 두 文化

가 }함位블 이루고 있는 것임은 미처 알아내지 못했다. 

金元龍응 이어서 國立 l팽物館과 서울大 (젠物館f:JT藏의 採集破片틀을 資

;jS~로 岩좋里文化에 대 해 λJ 考察하ö3(金， 1962) 다음과 같은 觀察틀을 

抽出하였다. 

@ 土器는 口 緣， 당융 R흉文으로 構成되 는 典팽JI간:itif받形式。] 며 魚骨 잣;은 1￠E走)당 

式임이 特色.

CIT:’ 點線우로 된 同心 U字文 文樣드 있우며 01 것은 아리 豪띤地方土器와 關

連.

@) 햄、骨文이 大形化 하거나 댐化된 것도 있3며 이것은 後期形式으로서 時間

的으로는 無文土器와 佈行하였을 것. 

@ 똑[힘가 도불게 나오는데 이것은 無文士器人에 으1 해 받아들여진 )îfJ緣龍山

文化의 흉흥素일 것임. 

@ 漢沙뿔式鷹石器도 있으나 쇠티月 石刀를 包含한 꺼팍文士器文化으} 뺨製石펌가 

많다. 

@ 따라서 岩총里는 新石器時代에서 金屬期에 걸치는 長j잉遺뚫이며 二L 後期 • 

IIít첼는 無文土器와 겹치고 있다. 

결국 뭄극놓里文化는 前期 • 後期로 나누어지되 前期는 典型á''J 짙l1품文士 

器와 傑石器段階의 純將新石器時代， 後期는 無文士器文化와 겹 치 는 段

l뽑이 며 樹文士器人들은 地域에 따라서 는 金海期 젠까치 계 속 남아 있 었 

다고 본 것이다. 이령게 樹文土器文化담體를 前 • 後期로 나누지 못하고 

爛文土器의 後期가 無文土器와 경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지금으로서는 

하나의 짧誤였으며 이 것은 發뾰에 依하지 않은 擺옮L된 地表採集品을 同

--文化層出土品으로 폐提한데 서 온 過誤라 하겠 다. 그러 나 이 漢沙뿜 • 

岩좋里에 관한 두 報告文은 漢江下流의 西海뿜樹文士器에 대 한 關心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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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이 하고 岩좋里 遺題의 體系的 發뾰의 必몇性을 느끼게 하였다. 

1963年에 는 工事中 偶然히 發見된 春川校洞캉居遺障의 事後調홉結果 

가 역 시 金元龍에 依해 報告되 어 (金， 1963) 樹文土器後期의 人工橫1(tl:

居와 그것이 後에 家族흉로 使用된 特珠狀態 및 士器 • 石器， 그리고 거 

기에 反映된 束北韓과 西海뿜文化의 混合樣相이 밝혀졌다. 

이 1963年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考古學의 새로운 體系가 세워지지 못 

한 段階였지 만 南 • 北 各地에 서 좁휩피器時代， 古랩時代릅 包含한 새 로운 

發見들이 꼬리 플 물고 있 어 金元龍은 1964年， 그 段階에 서 의 우리 先史

文化플 -→」딘 「韓國文化의 考古學的陽究」라는 題目으르 판理發表하였다. 

여 기 에 發表된 것 중 新石器分野에 관한 :ì.맺한 見解들을 팩示하면 다 

음과 같다. 

@ 右光 • 三上 등은 우리 뼈文士器가 嚴密한 意休에 서 jk歐의 소위 「剛갓:=1:: 

器J CKammkeramik)와는 區別되 어 야 한다고 말하고 있우니 摩태의 說매 

로 우리 倒文士器는 그 系讀上 시베리아土器와 連浩되고 있다. 

@ 우리 나라 相n文士器文化는 南海뿔을 包含한 西海뿔形式과 束北韓形式의 두 

地域形式 또는 文化로 갈라진다. 

@ 樹文士뿜는 댐北韓에서 南海뿔을 거쳐 東北韓우로 고]치 올라갔다. 

@ 前期 形式은 圖底 • 솟底의 典型的 魚骨文士器이 며 後期形式은 平底나 .zp. 
底에 가까운 圓底， 波狀點線文土器(例， 鳳山智搭里) , 그리고 隆起文士器

東三洞) , 雷文士器。l 고 

@ 룹文을 비 롯한 幾何學文켓j線士器는 懶文土器의 變形이 라카 보다는 땀海州 

石器文化圍의 別系形式일 可能性이 있다. 

@ 樹文土器後期 또는 末期에 는 農親이 시 직되 지 만 이 갓은 띠펠!t節文土器文 

化에 半月形石刀가 없는 點우로 보아 無文士器人들과의 孩觸을 通해 얻은 

技術일 것이다. 

@ 無文土器A과 懶文士器A의 交替 JlP 權文土器人의 消滅은 北韓에 서 는 B.C. 

6~7世紀 以前 煩이 지 만 南韓에 서 는 B.C. 1~2世紀 뱀까지 , 本土에 서 t델 

어진 西海뿔島願地帶에서는 金海時代 初까지 내려올 可能性 있음. 

@ 九州의 曾뼈土器는 樹文土器의 變化形式일 것 이 고 소위 第二系(有文)爛

生土器도 椰文士器가 영 향을 주었다-

以上에 서 보듯이 1963年 段階에 서는 金元龍은 擺文土器時代의 後期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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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無文土器人들이 이마 韓半島에 들어와 鋼文上器A들과는 住居地域을 

달리하며 잘았윤 것이라는 上記 岩·좋里 論文에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 

고 있 었고 失島의 경 우 爛文土器 • 金海土器 뿐 無文土器가 缺如되 어 있 

어 (58年 個人調훌) , 隔離된 地域에서는 織文土器人集團이 金海土器A들 

이 入댄해 올 때까지 살고 있었던 것드로 본 것안데 아러한 見解는 아 

제 는 根本的으후 잘못으로 뇌 에 았고 l쫓起文土맘 • 雷文士器에 대 한 年

代， 系統親도 역시 찰옷이었다. 

金元鎭의 이 「考古學的昭究」는 그것 이 1963年 짧時의 解放後 新줬料 

며1 依據한 解放後 最강U의 考古學的 睡體이 다는 點에 서 學史디얀 意:義를 

가지고 있으나 거기에서의 考남l‘學l꺼 立場은 i떻統I꾀인 歷史學的 考古學

의 그것으로서 西川 宏도 지척했듯야 〔쩍} 11댔， 1970) 文化의 起源， 系

훤E， 變E뿔을 벼心으로 한 記述이 었고 담 然環境파 갖;化內容과의 相關關

f系， 文化變化의 過;않原因 등 1960年代에 들어샤면서 찮頭한 소위 新考

古學 (N ew archaeology) 이 彈調하는 問題들에 대 해 서 는 거 의 손을 쓰지 

옷하고 있다. 또 基準資料의 깡읍無로 械文士잃文化의 編年도 士정융樣式에 

依한 평然한 前 • 後 二期區分이 힘의 flJ!度였다. 이러한 韓國考감‘學 특 

히 新石器文{tlîff究의 {힘向이 나 뽑報不均衛은 率별히 말해 서 土器樣式陽

究를 根幹으로 하는 日本考古學의 影響도 크지만 新石器遺環의 澈底한 

調홈不/및과 득히 憐接自然科學illU 으〕 協力융 받기 어 i.'~운 쩌究方法上의 

制約도 1'1"用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 서 考古學徒냐- 歷벚學徒가 우리 古{-t

文化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關心이 우리 文化의 起源 • 系統 등 問짧 

인데도 그 原因의 --端。1 있다고 하겠다. 

이 와 같은 韓國新石器文化땀究段階에 서 東:!t 아시 아 先史文化專-門家얀 

위스건신大學 C. Chard 교수의 弟子며 博士課理學生들인 A. Mohr(男)

와 L. Sample(女)은 1963年 우리 나라로 와서 束三洞에 서 制限된 小發

提을 하였닥. 이것은 땅北아시아 新石器文化圍 안에서의 우리나라의 樣

相， 憐接文化플과의 關連相들을 밝혀 보려는 意圖에 서 였으며 이 보마 앞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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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1962年， Chard 교수는 Arctic Anthropology블 創刊하띤 서 그 創刊號

에 金元龍의 “ Some Aspects of the Comb-pattern pottery of Prehistoric 

Korea" (Kim, 1962) 를 握載한 것 은 。l 려 한 自己測 짧究 fF業을 위 한 우 

리 新石器文化昭究現狀의 把握이 目的이 었는데 거 기 에 開陳된 情報는 

金元龍으〕 上펌 「考古學的 짧究J (1964年) 에 發表판 매로 그것 以J:.ö] 될 

수 없었마. r샘플」과 「모어」의 발굴 結果는 그뒤 샘플후껏에 의해 報告

文 짧 맑究論文으로 完成， 그것으로 1967年 위스컨신大學에서 Ph. D. 

學位를 받았다 ~Sample ， 1967). 그리고 그에 앞셔 1966年에는 그녀는 모 

어 및 지도교수인 C ‘ Chard와 뚫名으로 그 昭究에서 얻어진 結論中 몇 

가치를 B本文으로 朝廳學報에 發깅듯하었다 (C. Chard , A. Mohr, L. 

Sample, 1966). 그플은 東三洞士器플 7期 5形式으로 區分하고 그 w期

年代의 一端으로 B.C. 2995年이 라는 放射性옮素年代블 뚫示하였고 아울 

러 우리 械文土器와 시버l 리아土器와의 直接的 連關性을 否認하고 日本

협때士器와의 頻似는 偶發的얀 것야고 萬一 關連이 있다면 거꾸로 曾뼈 

士器가 束三洞圖文에 影響을 주었、을 것이라는 主張윤 하었는데 아 마 

지 막 意뭘은 그들이 東三洞出土덤 然違物의 鍵定 및 日 本 鋼文土器와의 

關係考察í'F業을 H 本에 서 하였고 그 據報도 日 本語로 i때께I學報에 질 렀 

기 때문어11 B 本考라學界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아다. 

그것은 셈如븐 이 두 外國)\學徒에 의 한 東三洞당짧에 대 한 새 표운 굉f 

究는 우리 '-+라는 낌論 H 本 考古學界으} 우려 考古學에 매 관 關心을 깨U 

新하는데 쳐果가 있었다 하겠대. 

이 러 한 外國學者들에 의 한 우리 新石器文化의 굉주究와 깨 릎 맞추에 우 

리 나라에 서 의 械文土器lîff究도 遺績發抽이 라는 本格作業으로 들어 가게 

되 어 大學 l핑物誼協會에 서 1967年에 깜좋洞뚫뚫을 發鋼했고 國立1팽物館 

과 서 울大學校 考핀學科가 合同으로 1969年부터 71年까지 東긍洞 貝爆

을 發抽， 1974年에 는 國立l편勳館이 岩뽑洞遺題을 다시 發뾰하여 各各

成果를 올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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金廷써풍의 「韓國幾{可學文i:罷文化의 꽤:9"èJ:1968)는 그 前iJf의 岩좋洞 

發抽結果 및 漢沙면， ?휩川체長뿔島 • 섯l돼 그러드즈 행三洞 등 유적이l 시의 

採集品의 記述을 主로 하면사 이→울러 우리 나마 術文士器文化으l 船年 • 

첼源 등에 대 한 그의 댐ι찌￥룹- 發表한 것으로 t~líí갖士펴代身 幾{피 ).c士짧 21-

는 이픔을 提쫓한 다유 

(1) 우리 幾0J學文土짧는 j따理的 文化I쩌으로 보이← 끼페리。l 로푸티 또는 시매 

리아블 經f감하여 r렇끼5띈 것은 틀럼없다. 

@ 그러나 時代的 Yll域的으로 많은 變化블 거지은 갓이므로 뼈강土짧(Kam

mkeramik)라고 부르는 것은 適當치 않고 i'QíJiJ學文土器 또는 幾fiiJ文士짧 

라고 불 "-1 야 한다. 

()ITI 械文土뽑의 땀初形式은 것;底器形에 同→→文우로 쏘面을 流갖:한 平터늄빡烏M!. 

펴士器 01 고 岩꽁洞 • 東三洞은 中期， 平}똥이l 키까운 j꿇f띠洞， 鳳마l겁1)휴펀， 

그라 고 平底와 품t土팝플 내 는 成北題|閒}꺼은 後期形式의 標式. (p.53) 

6굉 東三洞악 幾(iiT文上월의 f듀代는 新石짧맘ft\';{& !~l 01 01 黑짧石짧좌짧플 j퍼하 

야 日本鋼3tr면{J\;後期 (B. c. 1500'" 1000년]의 꽁行한킷이랴. Cp.44) 

등의 結論을 내리고 있마. 다만 束三洞의 年{ç어1 관해사는 한 쪽에서는 

幾frfJ文士關文化中期， 또 한쪽에서는 新죄땀時{\;;後期 (B.C. 1500 ,-..., 1 000 

댁)라고 하고 였으나 이것은 形式으로서는 폈何文士器中期年f\;~는 

新石器後期라는 것이 펠 것이따 따라서 jCff랩에서의 雷文土器 등 械文士

1캄융後期形式괴- 年代(에으로는 짜行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져야 합 갓 

。l 다. 

金廷원으} 이 論文이 發表관 1968年에는 그 前쭈(1967'9三)에 北韓의 「考

러民1ft J 에 發表된 新石器時代와 춤鋼器時代에 관한- 擺顧的 論文이 R 文

으로 벤역되어 :댐勳學術通報에 轉載되어 우리 學界도 그 l지容을 알 수 

있게 되 었다(金勇男， 1968, 金用杯 • 黃基德， 1968). 

北韓에셔는 羅댈핸l휩(1949) ， zp:南핍폈펌ß 당 IlJE텐 (1950) , 會寧五洞(1953

'"'-'55) , 2p:樓金維里(1955) , 江界公옮里(1955) , 휩밸農[園|里 (1956) , 鳳띠 

智행별 (1션57) ， 孫江道 時*죄ß 深월;里 (1958) , 義까li쫓松볕(1959) ， E뒀山L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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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(1959) , 雄基屆浦뿔 西뼈-項 (1960) , 寧邊細竹里 (1962) 등 新石器， 좁 

휩며器時代 유적 들의 發抽結果블 용해 서 1960年에 는 「石웹時代의 編年J，

「좁鋼器時代의 存否問題---金屬文化의 起%면問題J ， I鐵器時ft閒始의 時

期」 등 學術討論會가 C셜리는 등 新石器時f<;의 大體的 廠年과 日帝時ft

에는 없었먼 것으로 되어 있던 좁따;j器時代약 確認이 이푼어 셨는례 以

上 두 論文을 통해서 그 內容아 뻗理紹介톤l 셈이었다. 

金훨男의 「新石짧時ftJ에 依하면 ~t!뽑에 서 드| 新石器文化이 編年은 아 

래와 같다. 

4'期 (B.C. 4000 .i:f.1~~3500댐) 

屆1띠멍jJg浦項의 I 層 文化로셔 맺핀'71 點잣Ij 1=1 錄部文士짧(平)ι) 요l 그 ]검L다도 

더 아래에서 나오는 l*‘角平底의 폐짧色無文士器로서 。] 後者가 우리나라의 

가싼 오랜 헤‘石器文化傳統을 JX밍~한다고 생각한다. 집지라 쭈퍼i은 妹角흉方 

形. 石않k의 (f긴E로 農親主뚫. 

前期 (B.C. 3500~3000땅〕 

E며{벼J뀔 n . 딘 111 1. 岩총洞 닙， Jtil • 魚캠?文土器 즉 빼잣=1:짧時期. 접平面은 
l딩l形. 

後期(B.C. 3000~2500~흡) 

西浦項 1II. 텅비 n • 東三洞 • 岩훈洞 ←→部 j;떠댐-文士器외 힘깨 文찮에 뼈文， 

曲級文出現. 이 時期 土器樣式은 우리 나라뿐 아 니 라 內줬古 · 핍海/、[1까지 넓 

게 分끼J. 집 ZfS멜은 方形.

n옛期(B.C. 2500~lOOO年代初期)

金離멜 n. 뽑風洞fÆ:fi. 둥 유적 으로 웹文土짧도 계 속뇌 나 침3文 • 隆웰文이 

出現하고 뺨꺼{파 懶化鐵을 바르는 方法 使)fj Jitl {'f . 용옹形온 平 .If\;에 어깨 7t 생 

기고 손잡아 流감. 

以上과 같은 4期 區分아며 우리나라의 械文土器는 [쳐꿇f늬‘地方士器와는 

關係플 가지나 시베리아나 北歐의 소위 權文土짧와는 關係없는 別系士

器로 보고 있다. 

以上의 北韓뻐 新石器文化編年에서 눈에 띄는 것은 各期가 2f'均 500 

年썩으록 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新石器時代외 上限과 下限을 먼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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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찬하고 그 사이 블 Ia等分한 더1 서 나온 歡字2;-고 생 각되 '"1, 첼J띠쇼化段 

階의 變適에 따른 것 이 아니 라 形式|파으로 規格化한데 無理가 있는 등 

하다. 그리고 上限을 B.C. 4000年ff.; Jm 第 5 千年紀까지 올린 }당댔는 @Jj 

fìil!떠의 示되어 있지 않으내 행三洞下!참의 i성~~{F，f~ (2995ff-)뜰 

後期의 꾀탬으료 집 는 한펀 녀]國 • 目 :4>:능 끽 {F!ï;를 參I댄J했‘은-

생각된다. 

*01 니 
것으로 

햄I짧 建짧史까f~맏료 까j京太學에서 걷침L(17~픔 받은 자)~표캘도는 그 폐껏:의 삶 

史R￥f\，;돼\53-괄 1(꽤잣， -J:껴퓨H품ft) ， 2(4뭔文二E밤 1용(\;)익 2部로 나누어 그 5iJ 

←→홉[1블 01 헤 , 1968年에 짧-꿇허 였다〈金11감도，- 19(8) , 이 部分은 智팎볕” 

딘L니里 등 解;放後 새로 짧쫓펀 ~t韓-폐줬;J4 c 11 依띤l 갓이머 이 FP}期 감:居 

:1:t1:익 發見例가 없는 꾀한偉잔j)分은 짧然강I /l:í; ;i\-s 1 었 다 . 

한관 1968年에는 우리의 !댔子:1JWF究所에 tj: ~t↑렌/댔素年1~檢검rJ샌設 01 

생긴 등다;念스러운 해이치만 1969年 金7긴회동은 그피l 까지 알껴진 F휩韓유;닥 

에 사 의 放射性)랬素é~F:f\，; 13개 를 紹介하5τ 이 웅펴 우리 쏘벚文化의 編年

表試案올 내놓았다〔金;元짧， 1969). 

이 編年얘 서 新石짧땀代판 大體로 前後의 二期로 나누되 그 

B.G. 3000년 댁으로 하고 前期의 강U期어 폈드즈洞前期文化( I), 

七때{단 

!펴냄별 

1 )함의 바닥 (A)文化와 農固별의 一슴ß， 前期盛期이1 漢沙멸， 岩좋링클， 北

韓?휩폐톤탄의 典型的j떠r람文士컴당文ft ， 若二「 늦어 서 東三洞上層 ( n )., 딘 LU , 

첨1:Jc쏟里， 美松里下}함， 後期에는 깜좋里上)침， 5ξ烏(B.C. 1090) , 春，11 1해 

洞， f단 7ri3'‘ I B 퉁， B. C. 1000年代에서푸터 第 1 千年紀初에 칠천 X{t블 

:옹各 設定하었다. 그리 고 金海뿔所里， 黑r11 ，봐， 쫓Iυ岩南洞 등 1ifút띠햄)c 

士펌文化듣은 B. C. 第 1 千年紀의 f뜸싸리짧fl풍 fï; 4nf;文士짧週隨플 (/tg 水감 

면， 可樂洞， 저U平 I ‘ 짜州 玉石탤， ZC界 公람E덩，.zp:행 릉월1*EF‘ x맛LUü단 

:fr, 歸FI!필 1흰 등)괴→ :감은 H령“期 것으로 보았먼 것이 다. 

1970年에 는 國立l편物館의 韓{패三。l 핫島J=lf평으1 發켠fFl報f늠판룹 통 하11 H: 

퇴한 說윤 發表하였마(韓炳르， 1970). 이보다 앞서 터本 京흉r\大탤에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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죠f- 됨gF설한 후똥:，113三은 日本 考古學에서 流行하는 群·式 分類法에 따라 

5닫島 第 1 tihl쿄의 上器를 3群 19式 (A~S)으로 分類하되 1웹二뇨器는 그 

口緣핍3갖;과 器.Jiíi文의 품로써 tI￥成된 古典펀Â 系이 며 2群은 그 

란 區分없이 거찬 끈法으1 變形젠V턴 y~系文樣윤 그풋의 1=1'1 間없分쯤까지 

삐文한 것， 第 3 웹→은 눴‘f따의 蠻7r~x樣土~{'i로 하였다_ 1, 2, 3웹c+꿇는 1 

裝節j 0] 

j따r.필에서는 아대에서 위까지 꼭 같이 깎여 나오나 2웹士맘가 主流듭 이 

루고 있는더l 對폐 2， 3地區에서는 lUj h「삶얀이 나온매고 한다. 

박후4퍼드三은 第 21다士器(全身 同→~:)(냥， 바닥無文)가 때:tJ←:짧오1-의 接觸

윤 示”뚱하는 평꿇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내과 그것이 깜→꽁띤， 침IJ젠볕;등 

本1.:遺購에 서는 니 다나지 않고 延ιl~ I~-~~; 등- l펴海J갑삐에 고] 7.] 있고 또 ;''I펜 

三巨별， 벚州交M뿔 등 無文土많유깎 에 서 無文士器와 混在하는 鳳 등을 

理由로 本土內젠地方에서는 無文士램가 들어와 ffi'6文士감상릎 急히 1힘淑샤 

키고 定看한터1 反해 島1뼈地方‘에서는 節文士器人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 

면서 無파土짧의 영향을 받아 土器가 變化하게 되었으내 

바로 그 變形麻x:::l::器라고 主張하고 있 다. 

第 2 ￥ßp士器가 

결국 第 2 밤土짧가 主流로 되어 았는 失島 第 1 地區는 本士에서는 이 

미 無갖;二l二器時代혹 들어 간- 時代의 lf[積이 ll'j ["波狀點線文이 많은 岩좋里 

士器」는 械文士짧後期얻뿐 아니라 迷沙멸와 함께 ii典젠式이 봇되고 또 

樞文士器유작 分:1jJ狀況으루 브이 도 維文士器7~ 감총뿜 앉沙i!Ë-에 서 西

j웰댐j順i쪽으s.. t벚及한 것이 아니라 西海옮l뺏쪽에서 漢江쪽으로 펴져갔다 

고 主張한 갓。l 다. 

第 1 地區의 年代가 械文二1::器의 後期에서 치〈期에 짧하는 것은 事‘寶。l

고 西海島U때式이 피 고 할 수 있는 第 2 群士器기- 主流인 것도 짧然하1f 岩

좋멸， 漢沙里 .:l:雖가 모두 觸文土器後期에 屬한다고 분 것은 速斷이라 

고 생각되며 報告者가 古典樣式이라고 한 失닮의 第 l 群土器틀은 寶은 

한좋면 1美沙里麻文士짧l띤 後期樣式에 짧하는 것이 며 도리 어 漢江職文

士器의 後期形파。1 夫烏로 틀어 가 第 2 群土器 .ElP 西海용해때形式으로 變



C 1 8 ) 짜亞文fh mifft 

化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 것므록 생각된다. 

그것은 何如든 이 삿，닮報告雷는 南韓이1 사으1 tiI~::x:土器 유척에 대한 뚫 

初의 確밸한 發힘펴報告품 벚 本格的연 械文土당한考察文歡이 았으머 갓r.i?! • 

結論 등 굶i에서 클즘흉칭한 業fi1 01 라 하겠으며 둬이1 韓永熙 벚 if:孝宰가 使

用한 뼈文構成形파分했法으1 先 j뭔가 되고 있다. 

1973年에는 남펀윤 따 라 우리나라에 와 있년 S. Nelson 女핏가 漢江

流域으l 爛文士웹文化에 관한- 昭究論文으로 미 쉬 간大學에 서 Ph.D.學位블 

받았으며 。1 로써 우리나라 新石器文化짜究로 美國에서 두시람의 女流考

古學者가 l폐:::t學位픔 얻는 特記할 事態로 發짧하였다 (S. Nelson, 1973). 

넬슨 女벚는 그 論父에 서 土많의 型式學1'r'J 꺼究니 編r年보다는 漢江

下流의 新石껴뜸x化人듣의 生活復元에 主DR點윤 두어 美國考려學의 傳統

을 따르고 있으마 季節에 며른 住居移動， 農親， J뚱集， 演據， j1'ðr잎에 으l 

한 生活經濟 등파 함께 士器容量에 의한 結즘f學的 考察을 하고 있다. 

한변 1967年에 東三洞땀究로 學位를 받은 L. Sample은 1974年 그것을 

다시 손절해 서 Arctic Anthropology에 發表하였다(L. Sample, 1974) . 

이 論文외 骨子는 이미 1966年 日文으로 發表되었으내 샘플은 東三洞士

器를 發展11따序에 따 라 휩~덮式(無文2fJfr.) , 俠，島式([쌓起文)， 옳山式(쏠山 

有文) , 頭島式(構文)， 影島式(無文)의 5形式으로 分類하였으며 樹文士

器보다 앞서는 無文 • I쫓起文 두 形式을 합位上으로 設定히 였므 며 이 러 

한 先械文土器의 存在는 1969, 1970 해年의 國立l폐物館， 서울大 考1:'1學

科 合同發鋼에서도 確認꾀였 4. 參考로 여기 士짧JT:1式名에 쓰인 빼名둡 

은 寶地 地名고}는 關f系없으며 土器形式命名에 11fT}또J샌名을 {뽑댐하는 美

國式方法을 따랐을 뿐이기 찌문에 錯覺해서는 안펀다. 그녀는 또 황取 

된 담然遺物을 通한 東三洞住民의 f쫓*옳採集狀~-G으1 復原에 努:JJ파였으I낸 

年代에 |짧해서는 學位論文젊出뒤의 새로운 放射性릿素年代플을 參며V하 

C댁 횡~島式士器의 年代플 最少 B.C. ，1000年代로 올리고 있다. 그러나 0] 

先擺文期士器의 휩源에 對해서는 推測을保짧하고 있으며 짧(도도로끼)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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曾細(소바다〕 등 B本觸文土器들과의 關係에 對해삭는 앞삭 말하듯이 

그것들과 樹文上짧 사이 의 類似는 皮相的， 偶發的이 며 日 本鋼文士器片

이 東三洞에 서 는 나오나 우리 嘴文士짧片이 九州에 시 나오지 않고 年ft

的으로도 日本이 앞셔고 있어 두 土짧 사이에 關係기( 있다만 거꾸로 티 

本에서 우리 챔nt;土器에 영향괄 주었슬 것이략고 말하고 있다. 

그것은 何如든 01 論文은 조그만 삶돼에 立뻐한 것이지만 폈三洞文化 

에 對한 最젠으1 科學的이 고 綠合따인 經ffl1요 考察이 았으rr~ 우 "'1 ￥Hi짧 

文化田究 面에서， 또 考古學方法 디II 에서 힘;歡한 바기 착지 않다고 하 

겠다. 

69"'70年에 發뾰펀 東三洞의 報告펌가 못나오고 았는 1970年代의 우 

리 新石器짧究는 上記 두 外國人에 依한 것 以外는 거의 없다시피한 低

調에 버 물였으며 71年에 金元遠이 시 마1 랴 아의 쉴카週隨으1 有文士器블 

外國論文에 依해 再紹介하면서 麻X士器의 시 베 리 아系說을 겨l 속 支꽉하 

였고(金元龍， 1971) , 金貞培7t 先핏時代의 住民을 論하떤사 종rr石器B헤치 

住民을 古아시아族이라고 한 것(金힘培， 1972) 등이 70年代 初 것으로 

있을 뿐이다. 金휠培의 論文은 j麻文二t器블 滅혔으J 滅 h옷과 I해벙시킨 것 

〔三上次男， 1952) 을 反멸슷하고 金廷짧외 古아시 아族끊(金廷潤， 1967)윤 

더 補彈한 것이였다. 

그리고 1976年의 漢江流域 爛文士罷容;置어11 I網한 {工孝宰， Nclson 共폐 

論文은 Nelson의 前記 댐士學位 論文의 一tißo1 떠 이 論?kft밟過탠에 서 

의 두 사람의 共同作業의 成果로사 士器片에 의 한 口짧算出윤 i월해 二h

器容量을 統計學的으로 檢討한 結果 容끓이 大體로 約 4l , 17l , 56l의 三

群으로 區分되 며 그것을 各各 歐食으1 準備， 調꾼끄 그리 고 H'í'藏으1 機能을

反映한 것이 라고 보았다 (ff ， Nelson, 1976). 

1978年에 發꿇된 韓永熙의 西海뿜f6ìi文士器에 關한 論x은 j띔) 11江애 샤 

漢江에 이 르는 中西部韓國 및 협파휩J뼈의 때文士짧으} *;;frrFJ 考察혹서 
擺文土器를 發達11떠序로 (1) 口 緣部， 옳J때部， 底部의 文樣區록 構成되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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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1iÉ走文主‘流의 때펴’文土器， (2) 三區區分이 없 어 지 고 全體가 同一文樣으 

로 된 것， (3) 無文， (4) 한 줄기 降웹셈와 1, 2列의 손돕文의 4形式으 

로 區分하였고 1式이 이 "1 完成發達形式이 기 때 푼에 이직 짧見되 지 잃

은- 前↓핏階形式이 있을 갓이고 땀川iI以北에는 1式이 없기 때문에 佈文

土웹가 萬一 外部에 사 왔다띤 11폐綠1J그 쪽으료 달어 온 것이 아니 고 R파海 

로부터 大同江口 Jill域으로 플어와 岩좋洞으후 펴지고 거기서 西海l島、 l剛쪽 

으로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(짧永照， 1978). 띠파뿜地口做文士器의 古典

形式의 j댈源問題에 l해해서는 資料上 어찌함 追]뀔가 없았으나 }합位와 if~. 

式윤 힘꺼1 考察한 이 論文으로써 西海뿜때)文土캄잔의 ;fEI對Ji;列은 ←-딘‘ 設

定되었다고 헬 수 있으며 柳文士器찌究플 위한 하나의 進展이라고 히 

겠다. 

한편 1979年에는 剛文土땀週障이 없었먼 :全펴追J띠方의 抗安界火힘J에 

서 얘íí文士짧關係遺物틀。1 全榮來에 의 해 發見， 폐告뇌 였고 그 土器片블 

에 西海i묶形式과 함께 꽃山淑{ILI洞士器와 닮은 것 이 달어 있고 또 때玉製 

도끼가 있음으로싸 注팀을 끌았다(全榮來， 1979). 

1974年에 우리 나라에 와사 一年을 鴻댐하싹 행三洞士器 및 j펴物-응 精

흉한 티本別府大學의 ;따田추[5洋은 1978年괴- 79 :1'1三 두번에 걸쳐 自티가 

1976年에 發컴펴한 對馬j밟高 (고시 다까) 의 l쩔j않文土짧가 韓國製 아니 띤 韓

國으록 부터의 移住民의 製品엘 것이 라고 짧表하여 티本 考古學界에 波

救을 일으겼다(:맺田빛/5洋， 1978, 1979). 韓國짧따의 士器얀 이 修/갤文二l二 

器의 系짧에 關히1 서는 今後 여러가지로 學界의 論議對象이 펄 것이 확 

잘하다. 

1980年에 는 士沙採取로 消滅해 가 는 演沙띈 유적 이 大學合同發뾰團에 

의해 發抽되어 그것이 解文士器와 無文土器의 두 따積層으록 橫成되는 

유적 임 이 밝혀 졌고 81年에 는 任孝宰에 의 해 필陽짧lμ里의 械文士器유척 

이 발-강되 어 ;끓下層에 시 雄基)ffim~별 I 式의 Zf-J.民 口 緣部文上器， ~[=r}합에 서 

屆浦별 R 파의 폐文土뿜， 그리 고 1:層에 서 |짧起←jk=l;器와 E펀海뿜의 피껴l-



햄 l펴 S쏟 [11 썽으1 ~~I않 1 C 2 1 J 

形파세lí文土器가 함께 나오는 깃이 확인뇌었다. 이 유적의 말판걸과는 

아직 報告書혹시 刊行되 지 않았지 만 이 71 서의 狀況으르 

1. 수뛰 柳文士뽑 까 豆ìii;i江流域각 우 UX; I~I 緣部갖;土뽑(J퍼폐맨 1) 이] 시 했}앙히 -"'1 

그깃、이 프써jT.히E域에 서 이 문어 갓‘ 윤 可能性

2. 댐i'IB띤 1土펌 71 例플 등 띤 비 이 잔}에 j김쪽으1 렐 카 土댐 (안:J~:;jF . 1971) 갇은 

시 매 랴 이 떼l갖;系土器와 關速윤 가친 j긴 能i1:

3 펀.~Y:.二h짜는 그 j(Ç{原은 如jéJ는 1:;::l JI}띠方어1 시 :1~，現히 았으 fJ-1 í김 ifJ:감쪽 으5:_는 

뻔지 것하고 東떠받을 따'* 짧꾀近'191까지 ~t上한 同 JtL(tj-j → 23 였、고 

4. 객海뭘4節xJ二器는 豆滿江流域91 그꺼!괴는 關係없이 역시 시떼녁이의 템갯;系 

口緣部文二1::원에셔 發展한 것이펴 그것이 洛東1I쪽으로 밸바 7~ 가시 東三洞

式太線魚띔강:士器릎 낳게 따되 짜 로， 그브나 먼저 漢江上流릎 거 처 東값뿜 6 

로 進出하었을 可能性

등이 생각펴게 되었다. 

1981年어1 發刊된 金海水佳띔텃혜 I (쏠山大〕은 金海長춰i피가〈타떤며f값 

第 3 地區 發調으} 報告書이며 報폼者인 F급敬澈은 水댐::E닫::1:담응플 I 式 (5 ， G 

!첼) , II 式 (3 ， 4層) , ß[式(1， 2힘)의 3形式으로 分類히→고 

I 式은 節文〔報告者는 幾何文이라고 부릉) ~þ期形式으토서 펴|風， 갓 

底， zr:J底의 뺀:잣. 제、骨文式懶文士器01 며 ;떠骨?t은 소우太綠、式짧走떠댐’ 

x이 다. 그ç1 나 魚骨文 만으로 全面을 덮은 것 이 있 다‘ rk'f'f~는 新石器

다二l 期. I 式 士器層에 사 좌젠뺨船士器도 나온마. 

R式은 退化太綠式이며 이 層에셔는 無文形퍼;;이 많고 ;띄핏二1:짧 (4層까 

지만 았음)도 繹續된다. 新石器後期.

m 式은 農所里， 棄里， 岩南ìf，서式의 뼈期有文士 펌。] 며 이 mi 에 서 二현 
口緣無文士.器가 나온마. 時ft는 新石짧l뼈期. 

그리하여 이 水佳里發廳結果와 1977年의 ↑련鋼圭91 .;j:Jf:T=î땀編i:p案(쏠大 

댐士論文 자구J) 윤 士臺로 마 음과 갇은~ I휩部7tH方歡文늬;감뜸編年것5플 提案

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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式里<ffi 

"" 文 -1 • fE 題 文線沈文낀] 崔 웰; 圭

所등뿜 應文樣土짧의 正협필에 대해서는 좀티 5써議의 餘地가 있는듯 하나 

洛행江下沈}바域씌 {떠 j논:::1--짧갖:化으l 龜iF案으프둔사 合땐È\얀이 라고 생 각되 얘 

東三il同의 士뿜相은 未發表이지만 大體로 ι} 줬와 一致할 것으로 생각관 

다. 그리 고 金廷웰이 셈P되힌- 幾何文士짧의 451짚판 그 나픔대 로 合理性

이 있으나 剛文土뭔라는 ö1 튜이 ö] 미 l행tE~센J인 이분으로 균어지고 있는 

tJJ::: 그대로 震用하는 갓이 좋치 않을까 생각띈다. 

한편 修jE다文士짧는 1978年 평따大와 延世大기 合同으로 發抽한 

統營휩U欲知面上老*도JJE1‘;덴에서도 確認、되었으며 延lli:大發臨位置에서 

려 진 4개 의 文化I합은 함下템에 서 많은 I짧핏르文士짧와 少量익 無文ZfSU핏土 

짧， 그러고 좁發이 있는 nosed 스크리l 이퍼， 그러l 아매， 

칼做활 수 있는 1"'2cm 깊이의 retouch된 細石器 풍 流救岩， 安山岩，

뤘岩製 打製石器(그러 나 石歡 1, 局部廳ukR石器 1 包含)가 나왔고 

第 2 層에 서 打製와 합찌l 짖J部땀꺼f石器가 J풍土:J힘인 第 4 層에 서 

:톰:의 다젠製石器， 石鍵， 騙감， 그리고 黑mhl‘石。l 初出되고 있다(張浩洙. 

。1ft隊에서의 士器樣租에 關해서는 신숙정의 「上老大島 조개더 

마 週歐의 질그릇%究J (1 982) 가 있으나 文體와 用語가 

慶l펴 

얄 

또 챙合감器j료 

그위 

增지n펀 

1981). 

~t韓것 보다 더 

그라 나 士;짧채은 隆起文，ZfS底無文朱힘들다. j딱따도해 서 正確한 ~握。1

천， 柳文 등 大體로 떤三}폐樣相괴 땀으면사 갈지字文(신숙정의 노젓기 

文) 등 새로운 文樣이 있는 것이 註팀퍼었다. 하여튼 이제 洛東江江口

一낌fF海뿜地+담에 서의 f끊J는二!二댐가 隆越文土용옹와 zf底無文士짧임은 分明하 

石器樣相은 

바가 많다 

졌으며 特히 이 上老大뭔에서의 舊石器{專統을 示앉하는 

lli 더와 背휠괴 3.. 年代에 패해서 示꽃하는 

、

역
 

이 l逢超文土옵홉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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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하겠고 滿ìJH와 日本을 비풋하는 同邊地域의 1한創期 新石器文化에 대 

해 서 正確하고 짧m한 휴口識플 收fi， 比較昭究해 야 할 것 이 라고 느껴 

진다. 

이려한 問題와 관련해서 任孝宰는 「韓國樹目文士器α〕 展開J (lïljjJIr싸敬編 

『처盧國dJ 1982年) 에 서 韓國에 서 의 짧J며調효와 九HI에 시 의 짧j也굉구究블 

土臺후 樹文二1::器의 編年과 l憐接土짧와의 關係에 대 해 서 가장 새로운 見

解블 發表하고 었다. 

J![J 그는 制文士器블 文樣構成에 사 

A系 1=1 緣部文파 뼈部文이 서로 다른 것. 

B系 1=1 緣文파 삐部文。l 同→한 것. 다시 말하맨 걷는面을 同-文樣으로 받 

은 것. 

의 둘로 가르고 다시 

1 .jJ\ \=1 緣部， 때部， 底部의 三멜른 오부- 施文한 갓. 

n 쩨 J二I~部， 뼈部만을 w文렌 것. 

m 생n 11 綠部만 }따文한 것. 

의 3形式으로 分類하고 AI 群은 다시 

Ala \:J緣部文과 剛숍ß)( λ}이어1 點淑文음 1JI1탬하지 않유 것. 

A 1 b 點練文 을 加揮한 갓 . 

의 두 짧式으로 再區分하였다. 그리하여 漢沙里， 驚山별에사의 層位相

및 其他 遺뚫에 서 의 放射性1웠素年代블 典據로 

A 1 a• A 1 b• A n.B n • AJH .Bm 

라는 樣式發展序列을 設定하고 新石器時t~ 前期는 Ala.Alb時期， 中

期는 AII.BII時期， 後期는 AIII. BIII 時期라므 規定하였다. 또 시에 

리 아士器와익 關係에 대 해 서는 띔定的연 立場을 取했고 日本의 햄細士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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器와의 關係에 매해사는 땐;뼈士器의 三段區分1JU文法， 펌石補彈뻐土 등 

윤 틀어 熾갖;士器의 影響-을 받고 있음을 主뚫하고 있다. 

樹文士器의 施?t~分]J法을- ‘步前進시키고 칩位上으로 A , B 두 形

式의 돼對年代블 밝힌 것은 械文土器班究上 頁斷。1 었고 *짧文二h器의 휩 

;뼈土器에 대한 影響은 이저l 決定的얀 갓이라고 생각된다. 마만 任孝宰

는 演沙별， 岩렇里의 A Ia 土器가 最古式의 典型樹文土器라고 하고 있 

으나 앞서 韓永많 (1978)도 指網했듯이 Ala式은 樣式上 이마 完成펀 段

階이며 그에 앞사는 段階의 存tE가 짧然야 想定되어야 하매 筆者의 생 

각으로는 豆滿江流域에 서 의 口緣部文만 가진 懶文上器形式이 Ala보다 

앞서는 段階여서 그 n緣部文에 BI며部文， 底部x이 없1m되었다가 다시 

거꾸로 1털어져나가는 過程을 밟은 것야 아닌가 생각되벼 01 강]期디緣部 

깅(形式을 p式이라고 假定할 때 熾文土캄홉의 變{t週짧은 P→A→ B 의 

때으료 되고 따라서 이 P段짧듬 前期에 앞사는 早期라고 불러야 하지 

않윤까 생각펀다. 

끝으로 新감옮時t~뿔체:의 캄花는 뚫海道智」함E틴週障에서 벚↑七종윗의 出

士로 破認되았지만 日本많닭大평의 꽃田喜憲이 r:1:l心。1 된 韓H合同自然

環함떳돼짧班은 뽑州I뛰近(務떳채多f융때/FE與뿜)으1 폈原의 地表下 6m다 

는 )함에서 벼 花%플 檢出하였다 r安田줍憲外 : 1981). 이 함은 上햄익 

C14年代와 堆積젠}많플 돼]쫓하혀 그 !if-tl;，;기- B.C. 1000年댄으로 推測되는 

것 아 매 이 마 。1 ~￥期에 榮山江下流인 。1 펴域에 서 는 힘、作이 寶j힘되 었 9-

고 생각되거} 되었다. 이 조「‘fi';는 아직 確훨한 컷 cj 아니지만 新石器末期

에 i該짧되 oi 쫓R꿇찢했HfF이 大[司江流域에 서 더 오랜 時期에 寶施되 었번 만 
큼 新김뽑末期段F뿜어1 사 꾀 菜μl江流城에 서 의 1섭、 i'f은 充分히 可能뻗이 았 

는 것이라 히겠으미1 이 짧폐花約줬料는 우라나라 新石器時代農新陽究에 

대 해 서 는 낌論 펜中 • 華작1펴方과의 x化的 接觸問題에 대 한 重喪한 資

料요 뺑j載01 라 하겠다. 또 。l 러한 새 情報는 우라나다 考古學과 핍然科 

學과의 보다 緊密한 協力윤 }힘感케 하는 끈 刺햄이 펜 것은 두말할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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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없나. 

引 用 文 歡 덤 짧( ;1 나디順) 

판쩌IJ섣↓ JL(기시 5lu1V 1936 「떼 I1 )(土맘긴’ 산 \i~ t안 5 폐/단냄뼈 ru 낸JM4iζ ?ν、 ~CI 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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